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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나온 아기 오랑우탄에게 엄마 오

랑우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엄마는 수년간이나 새끼에게 모유를 

먹이고 포식자를 막고 잠자리를 살펴

준다. 그렇다면 아빠 오랑우탄은? 대개 

아빠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KISTI의 과학향기’(제3139호)에 따

르면 동물 세계에서 암컷과 수컷이 양

육에 바치는 노력은 다르다. 암컷에게

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돌보려

는 마음이 있다. 인간도 별 다를 것 없

다. 아빠보다 엄마가 더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다는 연구

는 이 점을 입증한다. 한 실험에서 부모는 울음소리만 듣

고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가려야 했다. 그러자 엄마는 

80% 이상이 자기 아이를 알아봤다. 아빠는 45%만이 성

공했다.

 

▣ ‘엄마 vs. 아빠’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런 고정관념을 반박한다. 

프랑스 생테티엔대학의 에릭 구스타프슨 연구팀은 콩

고와 프랑스에 사는 6개월 이하 신생아 29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알아보기 연구를 했다. 연구팀은 아이들

이 목욕할 때 낸 울음소리를 녹음해 다른 아이들의 울음

과 함께 부모들에게 들려줬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 울음

소리는 모두 비슷했다.

재미있는 결과는 데이터를 엄마와 아빠로 나눴을 때 나

타났다. 울음소리로 자신의 아이를 찾아내는 능력은 성별

에 상관없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와 얼마나 오랜 시간

을 보내느냐가 좌우했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아이와 시간을 보낸 14명의 아빠 

중 13명이 98%의 정답률로 자기 아이를 맞췄다. 여기 끼

지 못한 아빠 1명도 정답률이 90%나 됐다. 이와 동등하

게 시간을 보낸 29명의 엄마 즉, 엄마 전부는 역시나 98%

의 정답률을 보였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이 채 되지 않는 나머지 아빠 13명의 정답률은 75% 수

준이었다.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 아빠는 

울음소리로 자기 아이를 잘 알아냈다. 

이는 대개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가 보

내는 신호에 민감하다는, 즉 모성이 부

성보다 강하다는 기존 연구를 뒤집는 

결과이다. 

▣ 남성은 자신과 닮은 아이를 좋아한다

심리학자들은 남성에게 부성을 북돋

는 선천적 기질이 있다는 증거까지 찾

아냈다.

뉴욕주립대 고든 겔럽 주니어 연구팀은 자신과 닮은 아

이를 대하는 태도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연구

팀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아이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아이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지, 어떤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지, 돈을 쓰고 싶

은지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과 닮은 아이를 고르는 경

향이 더 높았다. 남성 참여자들은 왜 그 아이를 택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했다. 그냥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아이를 고를 때는 닮음 여부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왜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닮은 아이에게 호감을 

느낄까? 진화심리학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여

성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이 배 아

파 낳았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

지 않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착각하고 기를 수 있다. 

인간 남성에게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엉뚱한 아이

에게 소중한 자원을 쏟지 않으려고 자신과 닮은 아이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진화했다.

미국의 엄마들은 평균 14시간을 양육에 쓰는 반면 아빠

들은 평균 7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고 한다. 

모성 vs. 부성, 어떤 것이 더 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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